
O P P필름 가격 상승곡선
화승·대일 참여 불구 수급안정 … 삼영·율촌 증설이 변수

O P P필름 시장이 9 3년 이어 올해에도 상당부분 변수가 발생, 극심한 수급 불균형에서 점차 탈피하고

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특히 올 2 / 4분기 이후 필름시장의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.

업계에 따르면, 93년 O P P필름 생산량은 서통 2만9 0 0 0톤을 비롯, 삼영화학 1만3 0 0 0톤, 율촌화학 1만

2 0 0 0톤, 화승실업 1만5 0 0 0톤, 대일특수 1 6 0 0톤, 연광화학 1 1 0 0톤 등 모두 7만1 7 0 0톤이며, 이에 자가소

비분인 서통 2 7 0 0톤, 율촌 7 7 0 0톤, 대일특수 7 0 0톤 등 1만1 1 0 0톤을 포함할 경우 8만2 8 0 0톤에 이를 것

으로 집계됐다.

이는 9 2년 8만2 0 0 0톤에 비해 다소 안정된 신장률로 수

출량이 9 2년 2만5 0 0 0톤보다10% 늘어난 3만톤에 달하고

국내 총수요 5만4 0 0 0톤(수요 신장률 8 % )과 비교할 때,

결과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못미쳐 바닥에 떨어진 O P P

필름 가격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

인다.

이같은 시장회복의 주원인으로는 무엇보다 화승·대일

등 후발기업의 참여로 인한 과잉물량을 라인이전등을

통해 동남아시아 를 위시한 유럽·오스트레일리아로 2

만7 0 0 0여톤 규모를 수출하는 등 수요 다변화에 따른 수

출전략이 국내시장의 회복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으

로 풀이되고 있다.

또 9 3년 하반기 연광화학이 부도처리되면서 올 공급량이 1만여톤 이상의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

예상되며, 대일특수의 경우 생산량이 거의 자가소비에 그칠 수밖에 없는등 후발기업 참여로 발생된

과잉현상이 자연 정리된 것도 시장회복의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.

또한 서통 등 선발기업의 생산라인 노후화로 공칭 생산능력 1 3만톤이 실제로는 1 1만톤에도 못미치

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급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따라 가격도 올 1 / 4분기 현재 K G당 1 7 0 0 ~ 1 8 0 0원 수준으로 9 3년말 1 5 0 0원과 비교하여 큰폭의

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9 2년 가격인 K G당 1 9 0 0원선에 다시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

고 있다.

한편, 삼영화학과 율촌화학의 올 하반기 일산 1 5 ~ 2 0톤 규모의 라인 증설과 함께 유화업계의 원료가

격 인상 현실화가 시장회복의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5 / 2 >

O P P필름 수급추이( 1 9 9 3 )(단위 : M/T)

내수판매 자가소비

생 산 량
생산능력기업명

서 통

삼영화학

율촌화학

화승실업

대일특수

연광화학

합 계

3 9 , 5 0 0

2 5 , 6 0 0

2 6 , 0 0 0

2 0 , 0 0 0

1 0 , 0 0 0

1 0 , 0 0 0

1 3 1 , 1 0 0

2 9 , 0 0 0

1 3 , 0 0 0

1 2 , 0 0 0

1 5 , 0 0 0

1 , 6 0 0

1 , 1 0 0

7 1 , 7 0 0

2 , 7 0 0

-

7 , 7 0 0

-

7 0 0

-

1 1 , 1 0 0


